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7일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과 농가 경

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저탄소 혁신 농기계인 깊이거름주기 장

치인 ‘농업용 트랙터플라우’를 최종 신기술로 인정하고,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신기술로 인정받은 농업용 트랙터플라우는 트랙터 경운 작업과 

동시에 토양 속 25~30cm 깊이에 비료를 직접 투입하는 기술이다. 특히 

신기술농업기계 최종 종합심사에서 “국내외 유사 제품이 전혀 없고, 비료 

절감 메커니즘 등 핵심 기술의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종합 

평가를 받으며 차별화된 혁신성을 공식 입증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신기술로 지정된 농업용 트랙터플라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 우선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법적 

우대 혜택을 바탕으로 전국 농가에 신속히 보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방혜선 국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유사 제품이 

없는 독창적 기술 가치를 공식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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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지정
 - 국내 유일 독창적 기술 인정…비료량 20% 절감·탄소 차단 동시 실현

 - 7일 깊이거름주기 장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고시



[깊이거름주기 장치(농업용 트랙터플라우) 주요 개발 효과]

 #비료 및 경영비 절감: 양분을 토양 깊숙이 투입해 유실을 차단함으로써 

질소비료 사용량을 대폭 절감, 농가 경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차단: 질소 성분의 대기 접촉을 막아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가스 발생을 논에서는 제로(0) 수준, 밭에서는 70% 

이상 차단한다.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양분 지속성이 높아 뿌리 활력을 돕고 벼, 

논콩 등의 생산량을 늘리며, 웃거름 주는 횟수를 줄여 노동력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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